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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하나님> 
 

11/11(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11:1-11 

 

1.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난 후

에는 그 지체된 응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

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

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옮깁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돌문은 무엇

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질문에서는, ‘나의 경험’에 대해 나누었다면, 

2번 질문에서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함을 통해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설교를 근거로 나누어 주십시오. 

 

1.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 

2. 주변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 

3. 믿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함 

오늘 말씀은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함과 달리, 예수님의 지체로 인해 

나사로는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기도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중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도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돌문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내가 옮겨야 하는 돌문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진솔한 고백이 먼저 있다면 더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